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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연구의 진실성을 검증하거나 특허권 관련이나 지식재산권에 관한 법적 분쟁에 대응하기 위하여 연구기록은 

증거로도 매우 중요하며, 이전 연구의 정보 제공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그러나 공과대학 연구실의 연구기록 관리는 

아직 초보적 단계이며, 관련 규정 및 모범 사례도 부족하여 체계적인 연구기록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과대학 연구실의 현황을 알아보고, 문제점들을 분석해보고, 효율적인 연구기록 관리를 위해 관련 규정 및 프로세

스의 정비, 연구기록관리 과정의 체계화, 연구자 교육 및 인프라 구축 등의 체계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공학 연구기록, 공과대학 연구실, 기록관리 체계화

<ABSTRACT>

To be able to present research authenticity, or to cope with patent related cases or any possible law 
suite for intellectual property, research records management is very important for evidence as well as 
for providing research information. But record keeping in engineering school laboratory is in an early 
stage, and lacks associated rules and best practices, which makes systematic research records 
management hard. This research investigated current practices of engineering school laboratories, 
analyzed related problems, and provides systematic methods for effective engineering research records 
management, such as modifying related regulations and process, systematizing the process of research 
records management, and educating researchers and building infrastructure.

Keywords: engineering research rerecords, engineering school laboratories, systematic records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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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국내 과학기술분야의 많은 연구영역에서 이

루어 내는 업적에 비해 연구의 결과만을 중시

하는 경향이 있어, 관련 연구기록 관리는 상대

적으로 소홀한 것이 현실이다. 대부분의 연구

소 및 기업, 대학의 연구실은 학문증진뿐만 아

니라 정부와의 협력 연구를 통해 인류의 과학

기술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에서

의 훌륭한 성과도 중요하지만, 연구실들은 연

구 성과를 유지하고,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후

속 연구를 진행해야하며, 연구 결과를 증명하

기 위한 책임도 가진다. 

예를 들면, 미국의 경우 선발명주의(first-to- 

invent)를 채택하고 있는데, 누가 특허를 먼저 

출원했는가(선출원주의)가 아니라, 누가 먼저 

발명했는가(선발명주의)에 따라서 특허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특히 미국의 특허를 

준비한다면, 연구기록을 증빙기록으로 인정받

을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실험실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즉, 발명 단계에서 특허 

선취권을 법정에서 주장할 수 있는 핵심 증거

물인 연구 노트, 실험 기록 등 발명 시기와 과정

을 증명해 주는 기록 자료를 정기적으로 챙기

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기록 자료 내용을 

읽고 이해한 연구소 동료 등의 증인 서명과 날

짜 기록이 필수이다(Kim 2008).

실제 이러한 기록의 유용성이 증명된 사례의 

하나로, 1957년 레이저(Laser)를 발명한 Gordon 

Gould의 사례가 있다. 컬럼비아 대학의 박사 

과정 재학생이었던 Gould에게 빛을 증폭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아이디어가 떠

오른 날, 그는 이를 노트에 기록하였고, 1959년 

드디어 장치를 완성하고 이에 대한 특허를 출원

하였다. 그러나 그 때는 이미 다른 연구자가 레

이저에 대한 특허를 받은 상황이었다. 선 발명

에 대한 20년간의 특허분쟁 후, 1977년에 레이

저에 대한 특허는 Gould에게 돌아갔다. 남겨 둔 

기록이 큰 역할을 한 것이다(성은하 2008).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H교수 연구팀의 맞춤

형 인간배아복제 줄기세포에 관한 연구 논문이 

검찰 조사결과 위조 및 사진 변조 등 조작이라

는 결론이 내려져 심각한 연구부정 행위로 국

내외에 커다란 충격을 준 바 있었다. 이 사건 

이후에도 D대 P 교수의 논문 표절 사건 등(좋

은연구 [2009]), 몇 차례 연구결과 부정 사례

가 발생하자 정부는 연구기록이 연구과정 전반

에 대한 기록으로, 연구 결과에 대한 중요한 증

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연구노트 

관리를 중심으로 한 ｢국가 연구개발 사업 연구

노트 관리지침｣(과학기술부 2007a)을 발표하

였다. 

그러나 2007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시행한 

출연연구소 및 대학 연구실을 대상으로 한 ‘연

구노트 관리실태' 조사에 따르면, 연구기록의 

관리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대

학은 상대적으로 더 잘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

다(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2007). 이는 특히 대

학 연구실이 대학원생 위주의 연구실 운영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대학원생의 졸업과 

함께 연구 기록에 대한 관리주체가 없어 기록

의 유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대

학원생을 중심으로 하는 연구자들이 직접 기록

관리 업무를 수행하지만 참고할 수 있는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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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프로세스에 대한 지침이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사실 연구자들 

대부분이 기록관리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

기에 체계적인 기록관리 수행은 무리가 있다. 

그러므로 체계적인 연구기록의 관리를 위해서

는 적절한 제도와 관리가 시급히 필요하다.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공과대학 연구실의 

기록관리 실태를 조사해보고 그 결과 현황을 

정리한 후, 연구기록관리의 체계화 방안을 도

출하여 제시하였다. 여기에서 살펴보는 공과대

학 연구실은 공학 분야 연구개발 활동을 위하

여 설치한 실험실, 실습실, 시험실, 연구재료 저

장실과 그 밖에 연구 장비 및 시설이 설치된 장

소를 말한다. 여기에는 공과대학의 특정 전공 

분야나 학과, 혹은 교수 그룹이나 개인에 소속

된 연구실, 국책연구센터 등이 포함된다. 

본 연구를 위해서는, H, K, S 대학교의 건축

공학, 신소재공학, 원자력공학의 세 개 연구실

을 대상으로 하여, 2009년 9월부터 11월까지 3

개월 동안 이들 연구실을 직접 방문하여 실제 

연구자들 및 기록관리 업무담당 연구자들과의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조사내용은 관리되

고 있는 연구기록들을 직접 살펴보면서 연구기

록의 전반적인 관리 방법과 연구기록관리에 사

용되는 시스템의 종류, 연구기록관리 담당자의 

존재 여부, 연구실 및 대학에서 제시하는 관련 

지침 등의 존재 및 활용 여부 등을 파악하고, 

이들 기록들에 대한 관리 프로세스를 직접 검

토하고, 업무 진행과정을 관찰하는 것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 연구실에서 생산되는 연

구기록과 연구기록의 종류에 따른 관리현황 분

석을 통해 연구자들이 수행 가능한 연구기록 

관리의 체계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연구기록의 개념과 연구기록관리의 

필요성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공과대학 연구

실에서 생산되는 연구기록은, 연구의 계획에서 

종료에 이르기까지 연구의 전 과정 중에 생산된 

기록으로, 실험실 기록, 연구개발 기록, R&D 

기록 등으로 다양하게 불린다. 여상아(2007)는 

연구기록을 연구부서에서 생산된 기록이며, 연

구소 소관 분야의 연구 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

는 내용을 담고 있는 기록으로 정의하였다. 김

정아(2008)는 좁은 의미로는 순수한 연구 계획

에 따른 진행과정 상에 생산되는 기록을 말하며, 

넓은 의미로는 프로젝트 연구개발 활동 단계에

서 생산되는 연구계획서, 결과보고서, 연구노트, 

지적재산권 등 각종 기록과 연구지원, 연구기획, 

기술사업화, 창업보육 등의 과정에서 생산되는 

기록으로 정의하였다. 

미국의 에너지청(Department of Energy)

의 ｢R&D 레코드 스케줄(Research and De- 

velopment Records Schedule)｣(2008)에서는 

R&D 기록을 새롭게 발견되거나 수정된 개념, 

기술, 장비 그리고 물질이 결과로 나타난 과학

기술적 활동과 공동연구에 의해 생산된 정보들

로 구성된다고 하였다. 또한 미국의 ｢연구부정

행위방지법(Public Health Service Policies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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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Misconduct)｣(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 2005)에서는 연구기록이 

과학적 조사를 통해 도출된 사실을 적시하는 데

이터 또는 결과물의 기록이며, 종류로는 연구 

계획서, 실험 기록, 논문 등의 자료가 포함되지

만,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고 제시하고 있다.

연구기록은 연구의 종류와 프로세스에 따라 

다양하게 생산된다. 연구기관의 기록은 연구기

록과 행정기록으로 크게 구분되지만, 일부 기

록은 성격이 애매하거나 복합적이어서 연구지

원 기록 등으로 세분화하기도 한다. <표 1>은 

기획단계, 협약단계, 수행단계, 종료단계의 연

구 프로세스에서 생산되는 연구기록의 종류를 

정리한 것이다.

연구기록은 연구실의 지식 자산이자 연구 관

련 분쟁에 따른 법적 증거 자료로서 그 중요성

이 크므로, 적절히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한

다. 이와 관련하여 연구기록 관리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교육인적자원

부 2006; 교육과학기술부 2008; R&D 특허센

터 2009).

첫째, 연구기록은 연구수행 전 과정의 기록

으로서 차후 연구의 자원이 되며, 연구와 관련

한 데이터 등이 집적되어 있는 저장소 역할을 

한다. 이로 인해 불필요한 재실험 방지 및 실험

의 재현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

구지식의 관리 및 전수가 가능해진다.

둘째, 연구 결과의 법적보호를 위해 필요하

다. 지식재산권 및 특허에 대한 법적 분쟁이 발

생하는 경우 관련 연구기록을 증거로 채택하여 

연구자의 권리를 확보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셋째, 연구 독창성의 근거로 필요하다. 다수

의 연구자가 존재하는 경우 또는 비슷한 주제

의 연구가 진행될 때에 연구기록을 통해 연구

주제 선점 등을 증명할 수 있게 된다.

넷째, 후원자의 요구사항에 따른 제시가 가

능하다. 연구를 지원받기 위해서 또는 지원받

은 경우에 후원자의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그

에 적합한 연구기록을 제시해야 하므로 연구기

록의 관리는 필수적이다.

다섯째, 연구진실성의 확보를 위한 필요성이

다. 연구 부정행위 의혹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구진실성을 검증해야 하며, 그 증거가 연구

기록이다. 연구기록은 연구재현 가능성을 담보

연구단계 연구기록

기획단계 기획보고서, 기술현황분석보고서, 과제제안요구서

협약단계 연구과제계획서, 협약서, 협약 부속서류

수행단계

품질보증계획서, 품질보증절차서, 기술문서(실험/시험보고서, 계산서, 도면, 기술사양서 등), 기술현황

분석보고서, 기술보고서, 중간보고서(진도보고서), 기술메모(과제책임자 메모), TN, TDP, OP, SP, 

실험 프로토콜, 연계업무통신문, 동의용 서류 배부전, 회의록, 연구일지, 연구실 기록부, 연구논문(학술

지 논문, 발표 자료), 연구성과물 전문정보(사실 DB), 연구결과물

종료단계

최종보고서, 연구논문, 기술문서(실험/시험보고서, 계산서, 도면, 기술사양서 등), 특허, 기술요약정보, 

기술이전, 사업화, 창업보육관련 기록, 연구원발행․출판물(연보, 색인집, 초록집, 연구개발 성공사례

집 등)

출처: 여상아 2007; 김정아 2008.

<표 1> 연구단계 별 연구기록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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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증거가치를 지니므로 부정행위를 막고, 

연구윤리를 확립할 수 있게 되므로 적합한 수

준의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여섯째, 비공개로 진행되는 연구의 비밀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연구결과는 곧 연구수행 

기관의 자산 및 더 나아가서는 국가경쟁력과도 

직결되는 것이므로, 정보가 유출되지 않기 위

해서 또한 비공개로 유지하기위해서도 체계적

인 관리가 요구된다.

2.2 선행 연구

연구기록에 대한 기록학적인 접근은 2000년 

중반에 이르러서야 시작되었는데, 먼저 연구기

록의 관리 현황과 개선점을 제시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기록관리 규정의 필요성을 주장한 

박재학(2005)은 정부출연연구소의 기록물 관

리 실태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운용 방안에 대

해 논하였다. 개선방안으로 기관에 맞는 업무

분장, 예산, 전문 인력, 비밀기록의 체계적인 관

리와 기록물 전담부서, 활용을 위한 검색 시스

템의 생산 내용이 포함되는 기록관리 규정의 

마련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연구 프로세스별 기록물 관리방안을 제시한 

여상아(2007)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기록

관리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연구기록의 생

산과 획득, 이용, 정리, 처분의 프로세스에 맞추

어 현황을 파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출

연연구기관의 연구기록에 대해 기록관 혹은 기

록관의 기능을 하는 부서에 의무와 권한을 부

여하여 기록관리 체계로 완전히 흡수되도록 해

야 한다고 하였다. 이 연구는 연구기록의 특성

을 고려한 제안이기 보다는 일반적인 기록관리 

방법의 확장 적용한 측면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신뢰성 보장을 위한 연구기록 관리방안을 제

시한 연구로, 염경은(2007)은 우수연구실 운영

규정을 분석하여 연구기관의 기록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우수연구실 운영규정의 업무 

프로세스에 따라 생산되는 기록과 신뢰성 요건

에 대해 분석하여, 이들 규정집에 기록관리에 

관련 내용이 없음을 확인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신뢰성 보장과 품질보증프로그램에 의한 

기록관리를 제시하였다. 연구기록 관리에 관한 

SOP(Standard Operating Procedures, 표준

행동절차)설치가 필요하며, 아카이브 설치 및 

신뢰성 확보 조건을 마련하여야 하고, 연구기

록 관리를 더욱 체계적으로 하기 위한 규정 제

작 및 프로세스 확립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연구기록의 관리에 대한 시스템적 관점에서

의 연구로 도지영(2008)은 민간 기업 연구소의 

기록관리 현황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사례연구를 통해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한

다. 기업 연구소에서 쓰는 각종 정보시스템에 

대해 분석하고 기록관리 프로세스에 따른 정보

시스템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연구기록은 분

산관리가 필요하며, 연구기록의 관리가 기록관

리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져야 함을 제시하고, 분

류, 획득, 접근 및 보안, 처분, 이용 및 검색, 메

타데이터 관리에 대한 기능 설계 방법을 제시하

고,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에 대해 논의하였다. 

전자 연구노트의 관리방안을 살펴본 김정아

(2008)는 이공계 정부출연연구원을 대상으로, 

연구수행 단계에서 생산되는 연구 및 실험데이

터의 생산 및 관리 방안을 연구노트를 중심으

로 살펴보고 있다. 여기서는 전자연구노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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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하는 정보시스템의 필요성과 기록관

리 제도의 변화를 강조하였다. 

김상준(2008)은 연구노트를 대상으로 그 관

리를 위한 제도화가 필수적임을 주장하였다. 

연구기록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과 그 안에서의 

연구노트 제도 및 연구자들의 인식, 연구노트

의 기능과 작성 및 관리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

다. 체계적 연구노트 관리를 위해 제도화의 필

요성을 제시하고, 제도 도입을 위한 다양한 방

안들을 제시하였다. 

위의 연구들은 모두 이공계열의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연구기록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

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그 대상이 

정부출연 연구기관이며, 아직 대학 연구실에 

대한 기록관리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

학 연구실은 소규모로 운영되므로 기록관리 담

당자 및 전담 부서 등 인프라 측면에서 정부출

연 연구기관과 차이가 있으므로, 또 다른 접근

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특정 한 연구실을 대상으로 방법

론을 제시하기보다, 다양한 몇 개의 공과대학 

연구실을 대상으로 연구기록관리 현황을 관찰

하고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공과대학 연구

실의 연구자들이 직접 기록관리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해보고자 하였다.

2.3 국내 연구기록 관련 규정 및 실태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연구실에서 생산되는 

연구기록의 관리에 대한 별도의 법령은 제정되

어 있지 않고,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

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

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연구수행 과정에 대한 

기록 등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침을 

연구기관의 장이 마련하여 제공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연구실들은 대학 차원에서 제공하는 

규정집, 연구관리 관련 지침, 산학협력단1)에서 

제시하는 규정, 또는 연구실 자체 규칙을 참고

하여 연구기록관리를 수행한다. 그러나 아직까

지 많은 대학에 연구기록의 관리 전반에 대한 

규정이나 지침이 없는 상태이다. 관련 규정이 

미비한 상황에서 연구기록관리 규정의 일부로 

볼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관리

지침｣(과학기술부 2007a)이 제정되어 활용되

고 있으나, 실제 연구노트조차도 제대로 잘 작

성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연구결과로 나타났다. 

즉 2007년 94개의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대학을 

대상으로 연구노트 작성여부,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연구노트 관리에 대해 이

메일을 통한 ‘연구노트 작성 실태’ 조사를 시행

하였다(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2007). 결과를 

보면, 정부출연 연구소는 55%가, 대학에서는 

24.3%가 연구노트를 작성하고 있어, 전반적으

로 연구노트 작성이 미흡하며, 특히 대학에서 

연구노트가 제대로 생산되고 있지 않고 있었다. 

또한 기록관리 담당 연구원들이 준용할 수 있

는 규정도 정부출연 연구소에는 32.1%가 마련

하고 있었고, 대학은 3%만 마련하고 있었다. 

 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산학협력단은 대학에서 산학협력(외부연구과제) 계약

의 주체가 되며, 국립대학은 의무 설치, 사립대학은 임의 설치 사항이다. 현재 전국 대부분의 대학에는 산학협력

단이 설립되어 있으며, 정부의 각종 연구지원 및 산학협력사업의 회계처리는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 적용을 

의무화하여, 실질적인 강제사항으로 본다(박윤갑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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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차원에서 연구노트관리가 이루어지고 있

다는 곳도 정부출연 연구소는 28.5%, 대학은 

4.5%로 나타나는 등 연구노트의 관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관련 연구기록관리 규정도 거

의 없음을 알 수 있었다. 

2.4 해외 대학의 연구기록관리 지침

우리나라와는 달리 해외의 여러 대학에서는 

연구기록관리를 위해 다양한 자침을 제시하고 

있다. 웹에서 확인해 본 결과, 특히 미국의 피츠

버그 대학, 영국의 에딘버러 대학, 호주의 멜버

른 대학의 사례가 주목할 만 하였다. 이 세 대학

의 사례는 일반 이공계에 적용되는 가이드라인

으로, 여기에서는 공과대학이 적용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 발췌하여 재구성하였다.

미국의 피츠버그(Pittsburgh) 대학은 연구기

록 관리를 위해 ‘Guidelines on Research Data 

Management’를 제시하고 있다(University of 

Pittsburgh 2009). 이 지침은 데이터의 정의로 

시작하여 데이터의 기록과 보유, 데이터의 소유

권과 접근, 데이터의 공유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

되며, 내용은 <표 2>와 같이 요약해 볼 수 있다.

영국의 에딘버러(Edinburgh) 대학에서는 

‘Code of Good Practice in Research’를 제시

한다(University of Edinburgh 2002). 연구기

록 관리와 관련한 사항은 ‘연구결과물의 기록

화 및 기초데이터의 저장’부분에서 언급하는데, 

기록관리에서는 1차 데이터의 중요성과 함께 

저장에서는 백업과 보존기간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표 3>에서는 이를 간략히 요약하였다.

호주 멜버른 대학은 ‘Policy on the Manage- 

ment of Research Data and Records'를 제시

한다(University of Melbourne 2005). 연구 데

이터와 기록의 생산에서부터 파기에 이르기까

지의 연구기록 관리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담

고 있다. 연구 데이터와 기록의 관리에 관한 내

용은 <표 4>와 같다.

항목 내용

데이터의 
기록과 보유

∙정확히 기록되고 검색되는 연구데이터 보유는 과학적 무결성의 진전에 가장 중요
∙연구자는 연구데이터의 기록, 유지, 저장에 명확한 책임이 있음
∙연구기록의 역할: 의혹 제기 시, 연구의 재현이 가능하게 하며, 특허신청을 위한 충분한 세부정보 제공 
∙실험 노트: 실험의 문서화에서 가장 흔한 매체로 핵심정보이므로 관리 중요. 전자식 실험 노트도 
똑같이 중요

∙복수의 연구자에 의한 연구는 연구책임자가 전체 목록의 마스터로그와 다른 곳에서 관리되는 실험 
노트 위치 등 정보 관리

∙기초데이터는 연구노트와 함께 저장, 아니면 위치정보 제시된 목록 보존
∙보존기간: 연방 정부의 법령에 따르되, 원본 데이터를 최소 7년 보존

데이터의 
소유권과 접근

∙원본 1차 데이터의 접근, 사용 및 유지 관련 권리는 연구책임자와 대학 함께 소유
∙연구자가 떠나는 경우: 데이터 무결성 유지의 책임은 대학에 귀속되나 데이터는 갖고 떠나는 것 가능
∙공동연구: 데이터 보유 및 접근 권리는 연구책임자의 연구실. 참여 연구원도 접근권 가짐
∙외부지원연구: 지원 단체가 기록의 검토 권리 지님
∙특허출원시에는 대학의 원본 데이터 소장 중요

데이터 공유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으로 개발된 연구의 1차 연구 데이터 및 고유 자료는 타 연구자들의 요청 시 
공유되어야 함

<표 2> 미국 피츠버그 대학의 연구 데이터 관리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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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내용

지침의 적용 대상

∙대학 및 연구실에 고용된 연구자, 대학을 대신해서 연구를 수행하는 자
∙학부 연구생, 감독자
∙명예연구원
∙공동연구자

기록화 및 
저장

기록관리
∙1차 데이터 및 중간결과물, 최종결과물, 프로세스들을 적은 기록은 반드시 보관
∙보존기간을 반드시 지킬 것

저장
∙전자기록: 주기적으로 자동 백업해야
∙저장방법 및 보존기간의 책정 필요
∙요구된 규정 사항에 맞추어 저장 및 관리

<표 3> 영국 에딘버러 대학의 연구기록관리 방법 

항목 내용

목적 ∙데이터와 기록의 보존, 저장에 대한 책임을 제시

원칙
∙기록은 최소 5년 동안 보존

∙데이터 보존 프로세스의 문서화 및 준수

요구사항

∙진본, 유효성 입증 기록 확보
∙데이터 보존 프로세스 수립, 최소 보존기간 5년
∙원본데이터 및 접근제한 데이터는 생산된 곳에서 보관, 연구자는 사본 소유
∙컴퓨터 시스템에 저장된 보안, 비밀 정보의 특별 보호

보존기간
∙최소 5년(가치 있는 경우 더 오래 보존되어야 함) 
∙지원 기관은 보존에 대한 요구 가능
∙보존위한 조직 설립 가능

저장

보관
∙데이터 및 기록: 생산 연구실 또는 공용 서버에 보존
∙등록부: 박스에 넣고 라벨 부착

기술

∙등록부: 연구데이터와 기록에 대한 설명과 연구자이름, 위치, 이동 및 파기 여부, 관련날짜 
및 권한 기입

∙라벨: 연구자이름, 프로젝트명, 생산 날짜, 이동 날짜, 박스 번호 등 기입
∙다양한 연구: 전체 프로젝트명, 이름, 날짜, 위치 정보
∙계약연구: 원본 데이터의 위치정보와 계약 정보

보안 및 보호
∙비밀 기록: 접근제한, 잠금장치가 있는 장소에 보관
∙특수 연구: 일반 연구데이터로부터 분리하여 보관
∙시청각 데이터: 여러 개의 사본제작, 마스터 파일로 원본을 보존

이동 및 제거
∙연구자가 떠나는 경우: 원본은 대학 보관
∙대학 내 이동: 등록부에 이동 날짜, 위치 정보 기입

파기

∙절차: 승인을 받은 후 등록부에 기록
∙파기 대상 기록: 더 이상 가치가 없는 기록 중 인증 기록
∙파기 방법: 종이기록은 분쇄, 전자기록은 사용 불가능하게 파기. 시청각기록은 마그네틱을 소자. 
비밀기록은 완전한 파기가 되어야 함

특별
요구
사항

실험실 노트 ∙해당 연구실에서 관리

특허 신청 ∙미국의 실험실 노트 관리에 따라 증거 관리

지원 연구 ∙요구하는 조건에 증명할 수 있도록 관리

장기 보존
∙대상: 연구수행 기록, 논쟁 여부, 새로운 기술 사용, 연구 프로세스, 결과물, 연구가치가 있는 
기록 등

<표 4> 호주 멜버른 대학의 연구기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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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국내 공과대학 연구실의 
기록관리 현황

3.1 공과대학 연구실의 연구 프로세스

공과대학연구실의 심층 조사 결과를 바탕으

로 보면, 우리나라 대부분의 공과대학 연구실

의 연구는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산학협력단의 

연구 프로세스에 따라 진행된다. 산학협력단의 

연구 프로세스와 연구실의 연구업무 분석을 통

해서 연구과제 신청, 협약, 연구과제 등록 및 연

구과제 수행, 종료 단계로 연구 프로세스를 재

구성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과제 신청 단계에서는 연구책임자

의 연구과제 선정과 소속 연구자들의 연구과제

에 대한 사전연구가 이루어지고, 연구계획서와 

신청서가 준비되고 제출된다. 연구과제가 선정

되면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들은 협약을 준비한

다. 둘째, 연구과제 협약 단계에서는 연구과제

에 선정된 연구실과 발주기관과의 협약이 이루

어진다. 연구책임자는 발주기관 협약 내용2)을 

파악하고 검토하며, 협약체결 이후에는 연구과

제에 대한 본격적인 기초 조사를 실시하게 된

다. 셋째, 연구과제 등록 단계에서는 협약을 한 

연구과제에 대해 연구책임자가 과제를 등록하

고 지원기관에 세부 연구비를 신청하는 과정이 

진행된다. 넷째, 연구과제 수행 단계는 자체실

험 수행 및 실험종료 단계로 나뉜다. 자체 실험

은 학문 분야마다 사용하는 장비, 조건 또는 프

로그램들이 서로 다르므로 산출되는 1차 데이

터의 종류도 매우 다양해진다. 실험종료 단계

에서는 연구자들이 수행한 다양한 실험의 결과

가 산출되는 단계로 1차 데이터를 가공․재구

성하여 연구노트에 기입하거나, 2차 데이터로 

가공하기도 한다. 그리고 연구 결과를 바탕으

로 보고서 작성을 준비하는 단계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연구과제 종료 단계에서는 모든 

실험을 마무리 하고, 최종보고서를 작성하고 

연구종료를 알리는 최종보고회를 갖는다. 연구

종료 이후 연구자는 연구에 대한 발표, 출판 작

업을 진행하고, 지식재산권․기술 등록 및 이

전 등을 위한 성과 관리를 하게 된다.

3.2 연구기록별 관리 현황 

본 연구의 표본 연구실에서 생산된 기록들을 

연구 프로세스 별로 검토하여 정리해보면 <표 

5>와 같다. 세 곳의 연구실에서 공통적으로 생

산되는 연구기록이 많았으나, 자체 실험 과정

에서는 연구 프로세스의 차이로 인해 생산 기

록에 차이가 있었다.

표본 연구실의 연구 기록을 다시 유형에 따

라 종류별로 정리하면, 이들은 크게 연구회계 

기록, 연구관리 기록, 연구정보 기록, 연구 성과 

기록, 연구행정 기록의 다섯 가지 범주로 나누

어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연구실에서 생산된 

연구기록은 연구를 수행한 연구실에 보관되고 

관리되며, 기록관리 업무는 예산 및 인력의 부

족으로 연구자가 직접 맡게 된다. 연구기록을 

종류에 따라 관리 현황을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관리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사업명, 연구과제명, 연구개발사업비, 연구의 내용, 연구수행방법, 연구개발사업비 지급에 관한 사항, 연구개발사

업이 사용실적보고, 연구결과의 보고, 지식재산권(성과활용물 포함) 등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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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단계
연구기록

유형 종류

연구 과제 

신청 단계

연구관리기록 ∙연구과제 사전확인서, 연구과제 기획안, 연구 계획서

연구행정기록 ∙연구과제 신청 구비서류, 회의록

연구회계기록 ∙대응자금 확인서

연구정보기록 ∙연구조사기록, 연구회의 일지

연구 과제 

협약 단계

연구관리기록
∙연구과제 협약․계약(변경)서, 연구용역 계약서, 연구과제 보안서약서, 추진일정표, 업무
분장, 보안심의 신청서, 보안등급 변경사유서

연구정보기록 ∙연구보고서 양식, 연구조사기록

연구 과제 

등록 단계

연구관리기록 
∙연구과제 등록 보고서, 연구과제 등록 변경 확인서, 연구인력 등록 신청서, 연구비카드 
신청서

연구회계기록 ∙인건비 의뢰서, 연구비 신청서, 신청 계산서, 세금계산서

연구행정기록 ∙연구비 입금계좌 정보 기록

연구 과제

수행 단계

연구회계기록
∙연구자 인건비 신청서, 간접비 신청서(기자재, 재료비, 여비, 기술정보비, 수용비), 증빙기록
(영수증, 계산서, 카드사용내역서)

연구행정기록
∙연구자 개인은행 구좌 정보, 실험실 환경 기록, 실험실 요청서, 기자재 사용 신청서, 기자재 
등록부, 연구 기자재 구입 의뢰서, 기자재 반입 신청서, 연구실 점검 기록, 클린룸 기록

연구정보기록

∙자체실험 계획서(변경서), 실험 프로토콜(변경서), 실험 결과 예상 문서, 업무분장서, 
1차 데이터(실험 조견표, 실험관찰 사진, 실험 데이터, 실험 기자재 출력물, 프로그램 
데이터 파일), 데이터 분석 기록(차트, 그래프, 이미지 파일, 설계파일), 설계계산서, 설계도
면, 실험배치도면, 기자재 도해도, 실험 샘플(매체, 모형), 실험 샘플 정보 기록, 샘플 
관리목록, 실험관찰 일지, 연구결과물, 연구결과 보고서, 중간보고서, 연구경과보고서, 
연구조사기록, 회의자료

연구 과제 

종료 단계

연구회계기록 ∙자금사용 정산내역서, 연구비 사용 실적 보고서, 각종 증빙서류

연구성과기록
∙연구결과개요보고서, 최종보고서, 샘플 논문, 평가결과서, 기술이전기록, 논문관리 목록, 
특허관리 목록, 연구업적 목록

연구행정기록 ∙완료보고회 신청서, 논문교열 신청서, 홍보물 신청서, 특허 신청서

<표 5> 공과대학 연구실에서 생산되는 연구기록

첫째, 연구회계 기록은 연구비와 관련한 기록

물로 연구수행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기록물을 말하며, 대

부분 산학협력단의 정보시스템 및 자체 회계 관

리시스템과 개인 PC에서 생산되며, 종이로 출

력되어 관리되기도 한다. 그러나 산학협력단 정

보시스템의 관리 권한은 산학협력단에 있으며, 

연구책임자와 기록관리 담당 연구자에게는 접

근 권한만이 주어진다. 따라서 개인 연구비에 

대한 관리는 자체적인 회계시스템으로 취합을 

하게 되는데, 이때 산학협력단의 정보시스템에 

재등록을 하는 이중 작업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자체 회계시스템으로 관리되는 기록은 

담당자가 연구과제명, 타이틀, 연구자명 등 간단

한 정보를 입력한 관리 목록을 Excel 프로그램으

로 작성한 후 출력하여 산학협력단 정보시스템

의 등록번호를 기입하고 편철 하여 서가에서 현

용기록으로 관리한다. 연구회계 기록의 보존기간

은 지정된 경우 최소 5년으로 정하고 있지만(국

민대학교 2009; 한양대학교 2009), 자체 회계 관

리 시스템이나 자료공유 시스템은 정해진 보존

기간이 없다. 따라서 임의로 폐기하거나 방치하

는 것을 통제할 수단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둘째, 연구관리 기록은 연구 협약 및 등록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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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서 의무적으로 생산되는 기록물을 말하며, 

개인 PC에서 해당양식에 작성을 한 후 폴더를 

생성하여 저장한다. 작성한 기록은 산학협력단

의 정보시스템에 등록하거나 종이기록 원본을 

스캐닝 한 후 첨부하여 등록하고, 시스템에서 

보관, 관리한다. 이후 종이기록 원본은 기록 종

류, 연도, 연구과제명으로 분류하여 증빙기록과 

함께 편철하고 연구실의 캐비닛에서 보관한다. 

보존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개인 PC에서 

보관되고 있는 경우에는 담당자 주관에 따라 

달라진다. 대부분 폐기하지 않고 있다가 저장

용량 등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폐기하는 등 임

의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셋째, 기술기록, 연구일지, 보고서, 계획서로 

구성되는 연구정보 기록은 연구과제에 대한 연

구실의 자체실험이 이루어지면서 생산되는 모

든 기록으로, 이를 생산한 연구자가 직접 관리

를 하며, 종이기록의 경우 크기가 일정하지 않

은 기록들이 생산되는데 이때에는 정해진 케이

스나 크기가 맞게 편철 후 캐비닛에 보관한다. 

기술기록은 다른 기록과는 달리 실험 중에 바

로 산출되는 기록으로 개인․공용 PC에서 관

리된다. 이때 기술기록은 실험을 한 연구자의 

주관에 따라 분류하여 보관하게 된다. 보존기

간은 정해진 것이 없으며 실험 연구자의 선택

에 따라 정해진다. 대부분 연구가 종료되고 보

고서가 출판되면 기술기록을 폐기하거거나, 기

술기록을 방치해두다가 PC의 용량이 가득차면 

폐기하는 경우가 많다. 

연구일지도 실험을 진행한 연구자가 직접 보

관, 관리를 하다가 연구가 종료되면 연구실에 

반납하고 기록관리 담당 연구자가 관리한다. 

그리고 실험 연구자가 졸업을 하면 기록관리 

담당 연구자는 사본을 제작하여 연구실 내에서 

보관한다. 전자 연구일지의 관리는 자체 자료

공유 시스템 또는 개인 PC나 이동식 디스크에

서 작성되고 관리된다. 하지만 실험 연구자가 

졸업하거나 기록관리 담당 연구자가 연구실을 

떠나게 되면 방치되거나 잃어버리는 경우가 발

생한다. 연구일지의 보존기간은 지정된 경우 30

년 또는 영구로 책정이 되어 있지만(과학기술

부 2007a; 한양대학교 2009), 보존 장소가 협

소한 경우 무분별하게 폐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다음으로 보고서 및 계획서는 자체 자료공유 

시스템에 보관되며, 연구자들 사이에서 열람과 

공유가 가능하다. 출판된 보고서의 관리는 관

리 목록을 작성한 후 서가에서 보관하며, 연구

조사기록의 경우에는 실험 연구자가 개인 PC

에 보관하다가 연구가 끝나거나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면 폐기한다. 분류는 이루어지지 않으며 

접근제한도 없다. 또한 보고서는 자체적으로 

보존기간이 지정된 경우 영구로 되어 있지만, 

그 외의 기록은 보존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

넷째, 연구성과 기록은 주로 보고서와 논문

으로 개인 PC에서 생산되어 자체 자료공유 시

스템에 첨부된 후 등록되어 다른 연구자와 공

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 내에서 관리된다. 출판

된 보고서와 논문은 서가 배치된다. 보존기간

은 책정된 것이 없으며, 관리목록의 보존기간

은 지정된 경우 영구로 정하고 있다. 

다섯째, 연구행정 기록은 위의 네 가지에 해

당하지 않은 연구기록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

로 공문과 공문 이외의 기록으로 나뉘어 관리된

다. 공문은 대학 정보시스템에서 생산되고 관리

되지만, 공문 이외의 기록은 기록관리 담당자의 

PC에서 양식에 맞추어 생산하고, 하드디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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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시스템에 보관된다. 기록관리 담당자가 관

리하며 분류는 담당자의 주관에 따라서 이루어

진다. 보존기간은 지정된 경우 영구이다.

3.3 공과대학 연구실 연구기록 관리의 문제점 

공과대학 연구실들의 연구기록관리 현황을 

조사해본 결과에 의하면, 연구실마다 각각 임의

로 연구기록을 관리하고 있었다. 그러나 반드시 

기록관리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방치되는 

경우도 있었으며, 기록관리 프로세스와 방법에 

있어서도 기록이 관리되어야 하는 방향을 제시

한 ISO15489의 기록관리방법론과 국내 연구노

트 관리지침이나 외국의 사례에서 본 지침 등에 

근거해 볼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문제점을 분석해 본 결과 프로세스 및 관련 규

정의 부재, 연구기록관리 체계화 미비, 연구자

들의 인식 및 인프라 부족 등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었다. 

3.3.1 관련 규정 및 프로세스의 부재

연구기록의 관리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준용 가능한 관련 규정과 프로세스가 없다는 것

이다. 이는 전반적인 연구기록의 관리에 대한 

제도의 미비에 기인한다. 즉 국가 차원에서도 

연구기록 관리에 대한 별도의 법령이 없고 연구

노트에 대한 지침만이 존재하며, 대학 차원에서

나 개별 연구실 자체에도 연구기록 관리에 대한 

관련 규정이나 프로세스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연구기록관리 프로세스 및 규정이 없으면 연구

자들은 기록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

므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수 없게 되며, 기존 

연구실에서 행해졌던 관행을 답습할 수밖에 없

다. 연구기록관리 프로세스와 관련 규정의 미비

는 연구기록이 증거로서의 유효성을 인정받을 

수 없도록 할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3.3.2 연구기록관리 체제 미비

체계적인 연구기록의 관리가 이루어지기 위

해서는 반드시 기록이 생산과 동시에 등록되어

야 한다. 그러나 연구실에서는 여러 시스템에서 

연구자들이 개별적으로 기록을 생산함에 따라 

현황 파악조차 어렵다. 기록의 생산 현황이 파

악되지 않으면 기록이 관리 대상으로 획득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연구기록의 등록과 생산현

황을 파악할 수 있는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기록의 보관 및 보존을 위해서는 체계

적인 분류가 선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 

연구실에서는 행정기록과 논문, 보고서로 나뉘

는 것이 전부이다. 연구실에 연구자들이 참고

할 수 있는 기록관리기준표가 없기 때문에 연

구자들의 주관에 따라 분류가 이루어지며, 보

존기간 책정, 폐기 일정 설정 등 기록관리의 체

계적인 수행이 어렵다. 

게다가 최근에는 연구기록이 대부분 전자적

으로 생산되고 관리되어, 위․변조 문제와 더

불어 보안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보존과정의 신뢰성을 입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며, 백업 및 개인 PC, 이동식디스크, 그

리고 장기보존에 대한 전략 등도 필요하다. 

또한 연구자들이 기록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록을 빠르고 쉽게 검색할 수 있어야 한

다. 그러나 연구실의 기록관리는 기록에 대한 

기술이 거의 없으며, 검색 기능도 제대로 갖춰

져 있지 못한 경우가 많다. 기록에 대한 기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록의 상세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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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없으며, 인수인계 과정이 제대로 되어 있

지 못한 상황에서, 신임 연구자는 기록의 위치

도 파악하지 못하여 정보 접근이 어렵고, 필요 

시 기록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게 된다. 

기록을 체계적으로 생산하고 등록하여 관리

한다고 해도 기록이 제대로 보존되지 않는다면 

증거적 가치는 없어질 수 있다. 따라서 체계적

인 평가 절차를 통해 보존기간을 정하고, 규정

에 따라 보존기간을 지키며 처분 지침에 따라 

기록을 관리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그러

나 연구자들은 주관에 의하거나 행정기록에 해

당하는 규정에 준하여 보존기간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기록의 종류에 따라 보존기간을 

정한 기준 등의 마련이 시급하다.

3.3.3 연구자들의 인식 및 인프라 부족

연구기록 관리에 있어 중요한 문제점 중의 하

나는 기록관리에 대한 연구자들의 인식 부족이

다. 기록관리에 익숙하지 않은 과학기술 분야 

연구자들은, 연구기록 중에 최종보고서 또는 논

문만 관리하면 되므로 모든 연구기록에 대한 관

리는 불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연구기록관리 업무가 연구수행에 방해가 된다

는 오해도 가지고 있으며, 연구기록관리를 수행

하는데 있어서 외부 인력이 지원될 경우 정보유

출의 위험이 있다는 걱정도 가지고 있었다. 그

러나 기록관리에 대한 연구자들의 이해가 없으

면 연구기록의 관리는 제대로 수행될 수 없다. 

연구실에서 제대로 된 기록관리를 이행하기 위

해서는 먼저 연구자들이 기록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또 다른 연구기록 관리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대학 및 연구실의 예산 부족으로 인한 기록관리 

담당자의 부재와 기록관리시스템 보급의 미비

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개별 연구실에 전문 인

력이 지원되는 것이겠지만, 개별 연구실의 규모

로는 대부분 이러한 요구에 부응할 수 없기 때

문에 연구자들이 직접 기록관리를 담당하게 된

다. 연구자들은 기록관리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

으므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기 힘들다. 뿐

만 아니라 연구자들은 연구수행에 업무 우선순

위를 두므로, 기록관리에 대해서는 많은 비중을 

둘 수가 없다. 또한 연구자가 연구실을 떠나게 

되면 떠난 연구자가 관리하던 연구기록은 관리 

주체가 사라지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또한 연구기록관리 시스템이 보급되어있지 

않아, 연구실에서는 연구기록을 관리하기 위해 

개인별 PC나 다양한 시스템을 사용하게 되며, 

이에 의해 기록이 분산되어 관리된다. 이로 인

해 기록은 통합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며, 

여러 시스템을 사용하게 됨에 따라 유지보수 

비용이 늘어난다. 연구 기록은 체계적으로 관

리될 수 없으며, 연구자는 여러 시스템의 사용

방법을 모두 익혀야 해 시간이 낭비되고 업무 

효율성도 떨어지게 된다. 

4. 연구기록관리 체계화 방안

4.1 관련 규정 및 프로세스의 정비

연구기록은 다른 기록과 마찬가지로 신뢰성, 

무결성, 진본성, 이용가능성을 유지하며 관리되

어야 다양한 상황에서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연구자들이 준용할 수 있고 필요할 때 

증거로서의 유효성을 입증 받을 수 있는 국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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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에서의 연구기록관리 관련된 법령 또는 지

침이 필요하며, 대학 및 연구실 차원의 체계적인 

규정과 표준화된 프로세스가 마련되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연구기

록관리에 관한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다. 대학 

차원의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학은 먼저 

연구기록관리 전반에 대한 전략 및 계획을 수

립하고, 기록관리 정책 및 규정을 수립해야 한

다. 이를 기반으로 하여 연구실은 대학의 규정 

및 법적 요건들을 준수한 연구실 자체의 지침

을 마련해야 할 것이고, 연구 분야에 적절한 기

록관리 프로세스를 정비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4.2 연구기록관리 과정의 체계화 

연구기록들이 연구실에서 체계적으로 관리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록관리 프로세스에 따

른 생산․등록, 분류․기술, 보존․보안, 평

가․폐기 등의 단계가 연구자들에 의해 쉽게 수

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Schreier 

외(2006), 국가기록원(2006 2009)과 R&D 특허

센터(2008), 교육과학기술부(2007b)의 내용을 

참고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4.2.1 생산․등록

기록관리를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프로세

스는 기록을 생산하고 획득․등록하는 것이다. 

프로세스가 정착되면, 연구자들은 생산과 동시

에 기록을 시스템에 등록하며, 필수 연구기록

이 누락되지 않도록 등록대상에 포함시켜야 한

다. 특히 연구결과를 재현할 수 있는 기술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 연구정보 기록 중 기술기록

은 더욱 중요하다. 이렇게 생산과 동시에 등록

된 연구기록은 연구 중에 또는 종료 이후에 정

보로서, 증거로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 이

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연구기록 관리를 위한 

기록관리 시스템의 구축이 필수적이다.

4.2.2 분류․기술

분류는 기록을 조직화하고 내적인 질서를 부

여하여 기록들 간의 유기적인 관계를 표현하는 

과정으로, 보존기간의 평가, 접근제한 등에 대

한 기록관리의 체계를 잡아줌으로서 체계적인 

관리를 가능하게 한다. 연구기록의 분류를 위

해서 연구자들은 연구업무와 생산․관리되는 

기록의 종류를 분석하여 연구기록의 분류체계

를 마련해야하며, 이로써 연구자의 주관에 따

른 분류로 인해 야기되었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그림 1>은 연구기록의 분류 체계를 

예시로 작성해 본 것이다.

분류체계를 만들고 연구기록을 이에 따라 분

류하고 나면, 분류된 기록 종류별로 접근 수준을 

설정한다. 연구기록은 연구과제에 대한 핵심 정

보를 담고 있으므로 반드시 접근 수준을 적절히 

설정하여 정보의 유출을 막도록 한다. <표 6>은 

기록 종류별 접근 수준 설정의 예를 보여준다.

또한 분류된 연구기록에 대해서는 종류별로 

보존기간을 책정한다. 보존기간은 대학의 규정

을 참고하고, 연구기록의 종류에 따라 책정하

며, 기록의 활용도와 가치에 따라 영구, 준영구, 

30년, 5년, 계속사용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표 

7>은 보존기간 책정 기준의 예를 보여준다.3)

 3) 국민대학교 2009, 사무관리규정; 한양대학교 2009, 문서관리규정; 과학기술부 2007a,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관리지침｣;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기록물의 보존기간별 책정 기준’ 등을 참고로 하여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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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기록 분류체계 예시

기록 등급 기록 내용 접근 수준

A

연구기록의 내용이 대외로 유출되는 경우 연구자의 노하우 축적 및 재산적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의 내용 또는 유사분야의 연구에 적용이 

가능한 핵심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문서

연구책임자, 생산 연구자

B
연구원의 노하우로서 중요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체 보호기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한 기록
연구를 함께 하는 팀원

C 연구기록의 내용에 대하여 별도의 보호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기록 연구실 소속의 모든 연구자

출처: R&D 특허센터 2008, 42.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연구문서관리규정’ 토대로 재구성.

<표 6> 연구기록 종류에 따른 접근 수준 설정 예시 

보존기간 대상기록

영구 ∙정부 또는 국고지원금을 받은 연구기록

준영구
∙현재는 활용되지 않지만 언젠가는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연구기록

∙현재 법적 문제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보존해야 하는 연구기록

30년 ∙연구일지(아이디어 일지, 실험방법 일지, 실험데이터 일지, 프로젝트 관리 일지)

5년
∙최소 의무 보존기간을 지켜야 하는 연구기록

∙연구비와 관련한 연구회계 기록

계속사용
∙연구일지, 기록 목록 및 일정표, 계산 등을 위해 사용되는 자료, 스크랩 등 연구수행을 위해 매일 

사용해야 하는 기록

<표 7> 연구기록 보존기간 책정 기준의 예

분류된 연구기록은 용이한 이용과 관리를 위

해 문서의 속성 기능 등을 활용하고 간략한 메

타데이터를 생성해 기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종이기록의 경우에는 연구자

들의 편의를 감안해 간략한 목록을 작성하여 

필수항목을 기술하는 방식으로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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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보존․보안

보존은 기록의 무분별한 폐기를 방지하고 기

록의 무결성을 유지하며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단계로, 보존기간의 책정, 장기보존 방법과 보

존과정의 신뢰성 유지 방법 등을 고려하여 수

행한다. 먼저 연구기록은 대학 및 연구실의 규

정에 따라 보존기간 동안 연구실에서 보관한다. 

전자기록은 시스템 내에서 보존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나, 개인 또는 공용PC, CD 등과 같은 보

조기억매체4)에 프로젝트 단위로 폴더를 만들

고 하위 폴더를 생성하여 저장하고 보존하는 

것도 가능하다. 종이기록은 기록철 단위로 편

철하거나 연구실 내의 서가 및 파일 캐비닛에 

보관한다. 연구자가 연구실을 떠날 때에는 인

계인수가 정확이 이뤄지도록 하고, 정기적으로 

연구일지의 사본을 제작하여(복사, 디지타이

징, CD, DVD 등) 보존하도록 한다.

연구기록은 연구결과를 입증해야 할 때에 언

제든지 증거로 제시될 수 있어야 하므로 장기보

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대학은 장기보존전략

을 수립하고 연구실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를 유지하거나 아카이빙 할 수 있는 인

프라의 지원을 해주고, 연구실의 성실 이행 여부

를 관리, 감독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학차원에

서 장기보존을 위한 에뮬레이션(emulation), 마

이그레이션(migration)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

하도록 한다. 그리고 연구자들이 기록의 종류

에 따라 장기보존 할 기록을 선별하고 수행하

도록, 기록관리 전문가의 다각적인 지원을 제

공한다.

또한 대학과 연구실은 기록의 보안 및 유출 

방지를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기록이 보존되

는 과정에서 조작이나 변경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보안이 철저히 유지되는 것

이 중요하며, 이를 규정에 따라 이행하는 것은 

보존 과정의 신뢰성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다. 전자기록은 타임스탬프 및 전자서명을 통

해 변경이 없었음을 입증하도록 하며, 종이로 

된 연구일지 및 각종 종이기록은 기록된 날짜

와 제3자의 점검 서명이 들어가도록 한다. 또한 

기록 자체에 암호화를 적용한 후 대상에 따라 

접근제한을 설정하는 등의 기록 보안 설정을 

수행하고, 시스템 및 PC는 매체를 통한 기록의 

유출이나 외부의 해킹 등을 방지하기 위한 로

그파일 관리 등의 보안 솔루션을 적용하여 기

록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과정은 국

가나 대학 차원에서 제공되는 시스템과 프로그

램을 통해 각 연구실에서 적절히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4.2.4 평가․폐기

연구기록은 보존기간이 종료되었을 때 기록

의 보존 또는 폐기 여부를 결정하는 평가를 시

행한다. 연구책임자는 기록관리 전문가의 도움

을 받아 기록의 가치와 활용 여부에 따라서 보

존기간을 심의하되, 기록의 활용가치가 남아있

다면 다시 보존기간을 책정하고, 아니면 폐기

대상으로 선정한다. 활용 여부가 불분명한 때

에는 보류한 후, 일정기간 지나 재평가를 하여 

보존 및 폐기의 여부를 가린다. 보존기간이 종

료된 연구기록이 폐기대상으로 선정되었다면, 

연구책임자는 소유권을 갖고 있는 대학과의 협

 4) 보조기억매체는 디스켓, 이동형 하드디스크(HDD), USB 메모리, CD(Compact Disk), DVD(Digital Versatile Disk) 

등 자료를 저장할 수 있는 일체의 것으로 PC 등의 정보통신 시스템과 분리할 수 있는 기억장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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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를 통해 기록을 폐기한다. 폐기되는 기록에 

대해서는 근거를 남기도록 한다. 이러한 과정

에는 대학의 지원과 연구자들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므로, 연구자들에 대한 연구기록관리 교

육이 지속적으로 제공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4.3 연구자 교육 및 인프라 구축

사실 연구자들이 더 나은 조건에서 연구업무

를 수행하고 연구실에 체계적인 기록관리가 진

행되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 동안 담당할 수 있

는 전문 인력이 이를 담당하는 것이 최선이다. 

그러나 대학 연구실의 특성 상 전문 인력배치가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대학 차원에서 연구기록관리 지원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기록관리 전담 부서를 지정하

여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기록관리 전

문가를 채용하여, 정기적으로 연구실의 기록관

리를 감독, 관리하고, 각 연구실이 지속적으로 

연구기록관리 프로세스를 이행하는 데에 다각

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연구실에서 체계적으로 연구기록이 관

리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연구자의 인

식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모든 연구자들

을 대상으로 기록관리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연구자들의 연구기록관

리에 대한 인식 부족은 교육을 통해 변화시킬 

수 있으며 여기에는 대학, 연구실, 연구책임자, 

연구자 모두의 참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연구실에서 사용하는 산학협력단의 연

구 정보시스템이나 자체적으로 구축한 연구 시

스템의 한계를 보완하고, 연구기록을 체계적으

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연구기록관리 시스템의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연구기록관리 시스템

은 인프라 측면에서 볼 때 연구실 차원에서는 

한계가 있으므로, 정부나 대학 차원에서 구축

하여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국가 기관이나 연구재단에서 발주되는 

연구의 기록관리가 제대로 되어 국가 예산이 투

입된 연구에서 생산되는 정보들을 유용하게 활

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연구

기록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프로그램을 제공

하여, 대학 연구실들이 쉽고 편리하게 활용하도

록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판단된다. 

그렇게 되면, 개별 연구실들은 이 시스템을 이

용할여 개별적으로 기록관리를 수행할 수 있고, 

또 대학이나 정부 기관에 제출해야하는 보고서 

및 데이터 등의 기록도 이 시스템을 통해 제출

할 수도 있어, 정부 차원에서도 쉽게 필요한 연

구 성과물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학차원

에서도 개별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도 

산학협력단의 연구관리 시스템에서 해오던 업

무에 대해, 개별 연구자들이 이중 작업을 하지 

않고도 편리한 업무수행이 가능할 것이다. 개별 

연구실들은 또한 정부 과제 이외의 연구들에 대

해서도 이 시스템을 활용하여 별도 저장소에 모

든 연구기록들을 따로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어, 

연구자들이 생산되는 모든 연구관련 기록을 기

록관리 대상으로 획득하고 기록관리 프로세스

에 따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기록관리를 자체

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연구기록은 연구수행 전 과정에 대한 기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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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연구결과에 대한 핵심 정보를 담고 있다. 특

히 연구결과에 대한 진실성 검증자료, 각종 법

적 문제에 대한 대응 및 연구독창성에 대한 증

거능력, 연구의 비공개성 등 이러한 특성 때문

에 연구기록은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그

러나 현재, 연구실에서는 기록관리와 관련한 인

프라 및 관련 규정과 대학차원 및 국가차원의 

지원 부족으로 인해 연구자들이 제대로 된 기록

관리를 하기에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대학 연

구실에서 생산되는 연구기록이 어떻게 관리되

고 있으며, 문제점은 무엇인지, 세 곳의 공과대

학 연구실을 대상으로 면밀하게 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도출되었다. 

첫째, 기록관리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연

구원들이 체계적인 기록관리를 하기위해 참고 

할 수 있는 관련한 규정 및 프로세스가 없다는 

것이다. 둘째, 연구기록관리 과정 전반에 걸친 

체계 미비로 인해 필수 관리 대상 기록의 등록

과정의 누락, 분류체계의 부재로 인한 주관적

이고 일관성 없는 보존기간 설정 등이 문제점

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구기록의 보존전략 및 

보안에 관한 문제점 및 평가 단계가 없는 등 기

록관리 전반에 걸친 문제점이 파악되었다. 셋

째, 연구자들의 인식, 연구자의 전문성 부족, 연

구기록 관리에 대한 예산의 부족, 시스템 관련 

문제점 등 기록관리 인프라와 관련한 문제들이 

지적되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의 해결을 위해, 첫째, 국가 

및 대학, 실험실 차원의 규정 및 프로세스의 보

완, 둘째, 연구기록의 관리 과정에서 생산․등

록, 분류․기술, 보존․보안, 평가․폐기 등의 

프로세스에 의한 기록관리의 체계화, 셋째, 대

학차원의 기록관리 전문요원 배치 및 관리, 감

독과 정부 차원에서의 기록관리 시스템 체제 

구축에 의한 대학과 연구실의 기록관리업무 수

행, 교육을 통한 연구자의 기록관리에 관한 인

식의 전환, 이에 따른 기록관리 과정의 연구실

에의 안착 등으로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공과대학 연구실의 연구

기록관리 체계화 방안이 공과대학 연구실에서 

수행되려면 아직은 규정, 예산, 시설, 교육, 시

스템 등의 인프라적인 측면과 연구기록관리 전

반에서 많은 제약이 있다. 실제 위에서 제시된 

방안을 추진하려면, 더 다양하고 많은 연구실

을 대상으로 폭넓은 현황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연구기록관리는 대학이나 연구실 차원에서 

해결책을 찾기에는 제한적이다. 앞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연구기록관리의 중요성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한국연구재단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와 전략을 통하여 공과대학 연구실에서 준

용할 수 있는 연구기록관리 제도와 규정과 연

구기록관리 시스템의 마련 등 인프라를 정비해

야 한다. 기록관리업무는 대학차원에서 전문가

의 관리 및 지도하에서 쉽고 편리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 연구자들은 가능하면 연구

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어야 할 

것이다. 

세 곳의 공과대학 연구실을 바탕으로 하여 

공과대학 연구실 연구기록관리 전반에 일반화

시켜 적용하기엔 다소 미흡하나, 연구기록 관

리의 현실을 파악해 보고 문제점을 분석하여 

대안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본 논문의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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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